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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1 A의 b

첫 번째 주제는 A의B입니다
기출을 보면 지문은 A의 a 이렇게 나오고 선지는 A의 b 이렇게 구성해 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문에는 철수의 가방에 있는 필통은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선지는 영희의 가방
에 있는 필통은 새 것이다 라고 말해 틀리게 만드는 방식이지요.

기출에는 이 방식이 이렇게 활용됐습니다
0/X 꼭 체크하고 맞았어도 풀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1) 20수능 이식

2) 1806 DNS스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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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11 반추위

4) 1711 고지의무

5) 1709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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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1 A의 B -해설

1) 2011 이식 
답 x

지문에서는 "자신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숙주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고 했고 선지에서는 "숙주세포"의 역전자효소를 이용한다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2) 1806 DNS 스푸핑
답 1. X 2. X

1번의 수신측과 2번의 송신측은 동일합니다.  
만약 a가 두번 질의했으면 처음엔 1번 네임서버에게 질의했을겁니다.. 
그러나 1번 네임서버에 IP주소가 없다고 응답패킷이 오면 a는 2번 네임서버에게 질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수신측은 다릅니다.
또 만일 2번 네임서버에도 IP주소가 없으면 없다고 혹은 있으면 
그 IP주소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송신측도 1번 네임서버와 2번 네임서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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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11 반추위
 답 O

선지; F는 자신의 세포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지문;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
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다 

4) 답 X

지문; 보험가입자-청약 / 보험사-승낙
선지; 보험사-청약 / 보험가입자-승낙

5) 답 X

지문; 회사의 법인격 일시적 부인
선지;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능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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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Theme1 보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

1) 2311 겸재의 빛

2) 2311 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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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11 마음의 고향2

(가)이용악의 시  (나) 이시영의 시

4) 1909 홍길동전

5) 2011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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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06 **확실히 체크하기는 어려움. 꼭 해설확인 !!

7) 2006 관동별곡

본
질 
-
| 
일
상 
-
| 
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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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1 보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해설

***여기서는 당연히 전부 x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틀린선지를 검출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기만 보
고도 이렇게 틀릴 수 있는 선지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맞는 선지는 바로 답이 아니라 
지문과의 비교를 통해 틀린게 있나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해설을 통해 어디가 어떻게 틀려서 지문 보지 않고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지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1) 2311 겸재의 빛 
답 x

보기에서는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4번에서는 보이는 그대로 그려야한다고 말함으로써 실물과 똑같이 그리
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2) 2311 채전
답 X

보기에서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생명력에 자족한다고 했고 선지는 현실의 삶에 자족한다고 했다 
보기에서 조화로운 성장은 긍정적인것 선지에서 현실의 삶은 부정적인것으로 볼수있으므로 틀렸다 

(생명파괴의 현실을 '극복' 한다고 했으므로 현실은 부정적인 것이다
자의적인해석으로 현실=부정이라 보면 않된다 무조건 지문보며 판단 해야한다)

3) 2111 마음의 고향2 
답 X

보기에서는 (나)에서 고향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선지에서는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라 했으니 
틀렸다. 고향에 대한 귀환의 기대가 드러나려면 고향이 있어야한다. 보기에서 이시영의 시에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이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고 했으므로 이 시를 쓸때에 고향이 없어진 
것을 알고있었다

4) 1909 홍길동전 
답 X

보기에서는 군신관계의 부정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3번에는 군신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
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한 시도라고 했으니 틀렸다

5) 2011 새
 답 X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일상에 충실할수록 본질을 잃어감
이를 통해 본질에 충실하면 일상에 충실하지 않고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일상에 충실하고 그러면 자유 상실)

6) 2406 상사동기
답 X
확실히 이거다 하기는 힘든데 체크해두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기에서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 했는데 선지에서는 내적갈등이 일어난다고 했으
므로 미심쩍지만 체크 해두고 지문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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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지만 보고도 오류가 있습니다
생이 노파의 조언에 동조했는데 내적갈등이 있다? 말이 않되는 거지요ㅜㅜ

7)2006 관동별곡
 답 X

이거는 2패턴 함정이 실린 문제에요

보기에서 보면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그럼 자연과 인간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거 아닌가? 하고 3번을 맞다
고 해서 틀렸어요. 보기를 자세히 보면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한거지 그니깐 현실이 자연에 영
향을 받은거지 자연이 현실에 영향을 받은건 아니에요.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 꼭 체크해야해요. 
그리고 지문만 보더라도 말이 안돼요. 이건 주체 파악 문제로도 볼 수 있어요.


